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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안종철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1. 머리말 

11. ‘중일전쟁’ 발발과 경성호국신사건랍 

11 1. 경성호국신사의 활용과 대중동원 

IV. 해방 후 호국신사일대의 변화 

V. 맺음말 

경복궁과 그 앞 육조거리， 즉 오늘날의 광회문거리의 끝자락과 만나는 남산 일대 

는 조선왕조의 도시구조상 그 풍광적 관점에서만 주목을 받아왔다. 즉 전통적인 배 

산임쉬背山臨水)라는 요소 중 경복궁에서 뻐}볼 때 편안한 안샌案山)으로서 기능 

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산일대의 발전은 조선말， 즉 개화기부터 본격화되었 

고 일제시기에 가속도가 붙였다. 일제 통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본의 종교인 

신도와 불교 등이 식민지에도 그대로 이식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는 일본의 근대 

국가가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신도체제이며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불교를 신봉했다 

는 관점에서 식민지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러므로 일제는 

식민통치의 공간배치면에서 서울에서 가장눈에 잘띄는곳인남산일대를주목하면 

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요 장소로 활용했다. 



50 1930-40년대 남산 소재 경성호국신사의 건립， 활용， 그리고 해방 후 변화 

남산의 북쪽， 오늘날의 명동은 비가 오면 땅이 질어지는 진고개[i때댐로 거주지로 

는전통적으로적당하지 않은지역이었다. 그러나구한말부터 일본인들이 본격적으 

로 거주하고 구한국정부도 이 지역에 한%댄원과 장충단 등을 조성하면서 남산일대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한국통치기간 중， 남산일대는 조선통감부- 총독 

부(1906-1925)건물과 조선신궁(1925-1945) ， 경성신새1898-1945) 등이 즐비하 

게 들어서고 이 지역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남산을 휘두르는 도로가 개 · 신 

축되었다. 그러므로 남산일대는 식민통치가 안정화된 1930년대에는 식민통치를 시 

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가 되었다. 이울러 해방 이후에도 국립중앙도서관 

(현 남산괴학도서관)， 숭의학원 동국대학교 일부， 그리고 중앙정보부 대공분실 등이 

즐비한 지역으로 한국 현대사의 음영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였다1) 

남산지역이 갖는 역사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남산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여전히 매 

우 빈약하다. 남산에 대한 연구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선신궁에 대한 것2)과 이와 

관련된 일제의 신사정책에 대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3) 경성부(오늘날의 서울시)에서 

관리한 경성신사에 대한 중요한 연구도 최근에 발표되었다.4) 한편 남산의 동쪽기숨 

에 있는 공원(구 장충단공원)에 있던 고종대 설립된 장충단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나 

와서 주목이 된다.5) 특히 장충단의 일제시기의 운명과 장충뺀l 있었던 이토 히로부 

미 추모사찰인 박문새博文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출간되었다 6) 이들 연구 

들은 대체로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에게 신사를 강요하기 위해 세워진 조선신궁이나 

고종대 추모시설인 장충단， 그리고 일제시기 그곳에 세워진 박문사 등을 다룬 것이 

다. 그러나 그 외의 시설들에 대한 것과 그것들이 일제말기 전시체제기와 해방 후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이 언구는 2010년 서울학연구소 학술지원을 받아서 수행한 것입니다. 

1 ) 남산에 대해 시론적인 소개로는 손정목， 2003 r서울도시계획 이야71J저15권， 한울， 205-286쪽일 것이다. 남산일대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소개는 정재정 · 염인호 · 장규식， 1998 r서울근현대 역사기행J ， 혜안， 140-150, 199-215, 282-289쪽 등을 잠조. 

2) 손정목， 1996 r조선총독부의 신사보급 · 신사참배 강요와 기독교 말살정책」， r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일지사; 김대호， 2004 

r1910-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신궁건립과 운영」，「한국사론J5이서울대 국사학과)등을 대표적인 연구로 들 수 있다. 

3) 김승태， 1987 r일본신도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 ‘신사문제’」， r한국사론J16 (서울대 국사학과); 졸 浩二， 2004 r日本統治下

ø;每外神피뇨， 東京: 弘文堂의 3장 등. 

4) 김대호， 2008 r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경성신사의 운영과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J ， 이승일 

외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J ， 동북아역사재단， 이 논문에는 신사자체에 대한 다양한 연구사 정리가 있어서 도움 

이된다. 

5) 이상배， 2006 r고종의 장충단 설랍과 역사적 의口 Ij.r도시역사문화.J4 ， 서울시립박물관 

6) 안종철， 2009 r식민지 후기 박문사{博文폭)의 건립， 활용과 해방 후 처리」， r동국사학J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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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회를 겪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심지어 기초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이되지않고있다기 

20세기 남산지역의 전반적인 변회를다루기 위해서는남산인근에 건설된 다잉댄 

공공 및 사설 시설들， 즉 신사나 사찰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 

서는 그러한 남산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연구의 기초를 위해 식민지 말， 즉 전시 

체제기와 해방 후에 남산의 남쪽기숨， 오늘날 용산구 용산동 2개 속칭 ‘해방촌’ 주 

변에 설치되었던 경성호국신새京뼈讓國神祝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방 후 월남정착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다 

루어져 왔다 9) 호국신사는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던 것인데 이 글에서 

는 이 신사의 운명을 식민통치로부터 해방 후 진행된 변화된 면모를 함께 다루어보 

고자한다. 이 지역을차지한건물과집단을통해 일제말부터 해방후사회적 변회를 

이해하는 것도 이 논문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이다. 

11. ‘중일전쟁’ 발발과 경성호국신사건립 

1931년 ‘만주사변’ 을 일으킨 일제는 이듬해 만주국을 설립했지만 중국과의 전면 

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1930년 중반부터 일본 내에서는 대중국 정책 

에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주문히는 인사들이 많았다. 당시 조선에서는 1935년 조선 

신궁 진좌{鎭坐; 건립) 10주년 봉축대제 및 기념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일제는 조선 

인들에게도 서서히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30년대 중반부터는 

총독부 고위 관리들도 신사행사에 자주 모습을 나타냈다. 아마도 이는 구관조새 풍 

속조새특히 무속조사등의 결과가나오면서 무속과신사정책의 연결가능성이 본격 

7) 식민지시기 전쟁사자에 대한 추묵행위와 추모의례를 다룬 정호기의 연구가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경성호국신사 

에서 있었던 다양한 행사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신사설치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해방 후 처리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 

았다. 정호기， 2007 r전쟁사자 추모공간과 추모의려IJ ， 공제욱 · 정근식 편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J ， 문화과학사. 

8) 호국신사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인데 아마도 전시체제기에 대한 자료부족이 한 원인일 것이 
다. 손정목， 1996， 앞의 책， 605쪽. 

9) 용산의 월남인 정착촌에 관심을 가진 선구적인 연구는 이문웅， 1966 r，도시 지역의 형성 및 생태적 과정에 대한 연구서울특별 

시 용산구 해방 촌 지역을 중심으로，J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월남민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김귀 

옥， 1999 r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J ， 서울대학교 출판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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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기된 것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1이 일본인들 자신도 인정하듯이 신도는 

일본군대와 창기와 더불어 해외의 독특한 일본의 식민지 문화를 구성했으므로 전후 

미군에 의해 집단적으로 일본으로 퇴거되었다. 11) 

한편 1936년 8월 1 일 자로 우가키 가즈시게(宇旭一뼈 총독은 신사제도를 제계 

적으로정비하게 되었는데 이에는신사제도의 정비를통해서 조선 내 정신적 통일을 

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 핵심은 각 도에 국폐소새官戰j、祖12)를 하나씩 설립하 

고 각 면에도 신사를 하나씩 두는 것이었다. 좋독 변 는 이를 “숭경의 중심을 확립해서 

민심의 귀추를 바르게 하려는”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13) 그 결과 경성선사와 

부산의 용두산신λ댐흩頭山빼괴가관폐소사로승격되었다.14) 

한편 1936년 8월 5일에 새로 식민지 조선에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뼈총독은 

국체명징， 만선일여， 교학진작， 농공병진， 서정쇄신 등 5대 강령을 발표했는데 국체 

명징은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신도체제의 정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는 전임 우 

가커 총독의 신사확대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다만관폐대사로 부여신궁(懶鋼 

宮)이 새로 건립될 것이 예측되었다. 1937년 5월 15일에는 대구신λh 평양신사가 국 

폐소사로 승격되었다. 15) 이후에도 광주신샤 강원신λ1-( 1941) ， 함흥신샤 전주신사 

(1 944)등이 국폐소사로 선정되었다. 해방 이전 관폐대사로 총 2개， 국폐소사로 총 8 

개의 신사가각지역의 주요도시에 설립되었다.16) 

한편 1937년 7월 7일， 일제는 ‘만주사변’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대중국 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그l자 중국본토에 대한 무력도발， 즉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10) 최석영， 1997 r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 창출」서경문화사， 127쪽. 

11) 大藏省管理局， 1947 r日本Àø海까活動!=關9~歷史的調훌」朝群篇 上(서울 : 高麗톨林， 1985 影印)， 제7장 “敎育文化政策￡준 
@實績"， 64쪽. 

12) 관 · 국폐사는 1871 년에 실시되었는데 관폐사는 역대 천황 · 황족을 모시느 신사로서 황실에서 관리했고， 국펴|사는 지방관이 
저|사를 관장했다. 각각 대 · 중 · 소 세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1872년에는，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인물을 모신 

신사를 ‘별격 관폐사’ 로 지정하였다. 신궁은 모든 신사의 정점에 있는 신사였다. 이원범 옮김(야스마루 요시오(安九良夫)지 

음)， 2002 r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신흥종교.J ， 도서출판 소화， 26-27쪽. 

13) 朝蘇總督府， 1940 r:施政三十年史J ， 京城 朝蘇總督府， 776쪽. 

14) “웹미 1年8月 1 日左/神社키행뿜IJ폐t二列i:?당Jl Jl듭 {대出-!t Jl，"(朝蘇總督府告示第434調조선총독부관보.J1 936년 8월 1 일 
자 호외(조선총독부 관보활용시스템， http://gb.nl.go.kr/gb.aspx?id=GB_19420925_CA4699 _G0019, 이하 URL 생략함). 

15) “昭和12年5月 15日左까빼t키행뿜4패t二列건공 Jl Jl릅 때出什Jl，"(朝蘇總督府告示第316調조선총독부관보J1937년 3월 15 

일자. 

16)1945년 6월말까지 전국의 신새神社)는 79개， 약식 신사에 해당하는 신A페빼헤가 1 ， 141 개에 달했다. 신사숫자에 대한 자세 

한 통계는 손정목， 1996 앞의 논문， 605-6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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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중일전쟁의 지원을 위한 후방이 되면서 총독부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물적， 

인적，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생겼다. 일제는 중국 본토에서 중국의 저항 

을 맞아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면서 후방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 

제는 조선인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동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38년 4월 19 

일 미나미 총독이 주재한 도지사 회의 이후부터는 ‘내선융돼內蘇關삐’ 라는 말보다 

‘내선융돼內蘇關씨’ 라는 말보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을 없애겠다는 패선일치 

(內蘇一짧’라는공세적인수사가본격적으로사용되었다 17)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煙)수상의 1938년 11월 3 일， 일본， 만주국， 중국(日滿회 

3국의 ‘선린우호(휩憐友好) . 공동방공(共同防共) . 경제제휴’ 를 표방한， 이른바 ‘동 

아신질서건설성명’ 이 발표되었다. 이는 물론 삼국의 경제블럭회를 통한 일본제국주 

의의 팽창정책을 보여주는 바이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에서 본격적인 통화정책’ 이 

실시됨을 보여준다. 주지히듯이 1938년 4월 초 조선인들은 지원병으로 일본 군대에 

입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제 3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이전에 구별되어 사용되었던 일본 

인들과 조선인들의 학교명이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등으로 통일되었다. 그러 

므로 징병제， 의무교육， 총력전체제동원이라는 총독부의 전시동원에 대해 조선인엘 

리트들은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하기도 했다.얘)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9년 봄， 일제는 산업생산력획충 등 전시경제의 확립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의 일원적 통제를 위해 충남 부여에 국폐대사인 부여신궁을 

건립하려고 했다.19) 이는 당시 국민정선총동원조선연맹의 강화， 지원병의 증원， 내선 

일체와 황도정신의 선양 등의 사업과 함께 새롭게 제기된 것이었다 20) 중일전쟁 이후 

급박해진 정세 속에서 일제 당국은 신사의 정비를 통해 조선인들에 대한 통제를 확 

보하면서 전시체제기로 사회 체제의 정비를 가속화했다.2 1) 

17) 손정목， 1989 r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J ， 일지사， 340쪽 

18) 예를 들먼 1939년 6월 1 일徵兵 · 義務敎育 · 總動員 昆멈題로 軍部와 總督府 當局에 民間有훈、가 問議하는 會」， r삼천2.IJ 11η 
참고 

19) 부여신궁의 건립배경과 동원양상에 대해서는 손정목， 위의 책， 8장「부여신궁 조영과 소위 부여신도 건설」잠조. 손정목이 지적 

한 대로 부여신궁 건립은 당시 부여읍에 대한 도시계획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부여신궁의 건립의도， 즉 고대 한반도 

의 백제와 일본 왜와의 갚은 관련성을 이 시기 불러옴으로써 ‘일선융화’ 를 꽤하려고 한 조선총독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小효 

原省三 編i， 1953 r;每애빼않」上 東京:j:빼神i뾰編훌會， 196-201 쪽. 한편 부여신궁은 해방될 때까|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20) r;道知事會議에서 總督 南:j$~OI 행한 힘11示」， r조선총독부관보J ， 1939년 4월 19일 자. 

21)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에 대해서는 山口*앙-， 1995r!戰時期훌關홉빵督府φ神Hi많策固民運動」종中心l二」， r朝群史 
6퓨究승論文集J3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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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선의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는 전선 

이 교착상태에 이르면서 일본군대내에서 사망자가 이전과는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22) 전쟁에서사망한 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쇼콘샤[t품郵i되(이하 초혼시}가 수행했고 이 제도의 정점에 야스쿠니다웹햄신사가 

있었다. 그런데 사망자수가 늘어나면서 지방의 초혼사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육군성와 해군성이 관리승}는 야스쿠니를 제외하고는 일본내 초혼시는 

대부분 그 법적 지위와 성격이 애매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내무성 신사국은 1938년 

11월 25일에 회의를개최해서 신사제도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 일본본국의 130개 

에 달하는 초혼사를 호국신사로 개칭할 것을 결정했다.23) 그 결과 1939년 3월 14일 

자로 관계법령이 반포되어서 각 지방에도 호국신사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생겼다. 

그리하여 총독부와 일본정부는 경성과 함경북도 나남， 두 곳에 호국신사{護國神 

피퍼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24) 당시 나남에는 일본 제 19사단， 경성에는 제20사단이 

각각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에 호국신사를 설치히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호국신 

사건립은 앞서 언급한 부여신궁이 건설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결정되었다. 그 

리고 두 호국신사는 부여신궁과 마찬가지로 일본 내무성이 주도했다. 이는 야스쿠니 

신시{靖國神피퍼가 육군과 해군성에 의해 관리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는 건립비용을 일반인들에게서 대부분을 충당해야 할 필요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 

다. 그리하여 내무성， 특히 지방과{地方웹의 주도하에 인력과 재정동원이 집중적으 

로이루어졌다. 

두 곳에 사단본부가 있었으므로 호국신사를 설치하는 것은 군인사망자들의 소속 

을 생각할 때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관계자， 조선군사령관， 헌 

병사령관， 그리고 관계 도지사 등이 총독부 제2회의실에서 1939년 3월 30일에 만나 

22) 중일전쟁의 사망자 수는 188 ， 196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앙현혜 .01규태 옮김(오에 시노뷔大江좋乃夫)지음)， 2002 r야스쿠니 

신사J ， 도서출판 소화， 26쪽 참조. 

23) r초혼사명칭은 호국신사로 개칭」， r동아일보J1938년 11 월 26일 자(http://www.history.go.kr/url껴p?ID= NIKH.DB­

np_da_1938_11_26_0110), 이하 대부분의 신문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아래의 동 신문기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사데비타베이스를 사용했음을 밝혀두고 지면관계상 인터넷상 주소(UR니도 생략한다. 

24) 이에 대해서는 朝輔體府， 1940 ， 앞의 책， 7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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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세웠다25) 그리고 당시 일본내무성소속의 신사건설 기사가 

방문하고 부여신궁과 호국신사조영문제를 다루는 총독부 고위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는 사실26)은 일본 내무성과 조선총독부 고위층과의 업무협조를 잘 보여주는 사 

례이다. 

일본정부와 총독부의 호국신사건립결정에 따라 좋독 변 는 정무총감을 펼두로 신 

속하게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하여 구성된 것이 바로 총독부 관리， 서울지역 

의 유지들로 구성된 호국신사봉찬회(護國피빼土奉贊會) 였다. 창립총회는 1939년 4월 

21 일에 총독부 제 2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참석자는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 

(생織→뼈， 각도지샤 총독부각국과장등 51명에 해당되었다.27) 이 봉찬회를실질 

적으로움직인 것은간사회(幹事會)였는데 여기에는내무국장과총독부과장들， 19， 

20 두 사단의 부관偏iJ官)， 해군의 황실과 연락책인 고요 카카리[個]用桂” 등이 출석했 

다. 이 간사회가 1939년 6월 30일 총독부 제3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예산과 재 

정할당등을확립한후봉찬회 평의회에 회부하여 결정했다.갱) 

하지만 예산 상정과 건설과 관련된 구체안은 1년이 지난 1940년 여름이 되어서야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 7월 5일 다시 총독부 제3회의실에서 봉찬회의 간사회 

가 개최되어 예산 및 노동동원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9) 동년 7월 18일에는 봉찬회 

평의회가 조선호텔에서 개최되고 여기에서 건립부지와 재정모금이 확정됨으로 호 

국신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30) 평의회는 11시부터 12시까지 개최되었으 

므로 매우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고 사실상 간사회， 즉 총독부 내무국 측이 주요 

안건을 준비하고 모임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31) 

경성호국신사의 건립부지로는 경성 삼판통 용중 리샌京城三據굶龍中훌山1) ， 즉 

25) r護國神社細造營에 三十日創立協議 - 具體的事項을 打合」， r매일신보J1939년 3월 28일 자(한국언론진흥재단， 

http:νgonews.kinds.or.k깨OLD_NEWSJMG3/MIN/MIN19390328vOO_02.pdf) 이하 동신문의 URL도 생략한다. r호국신사 

경성， 나남어Ij ， r.동아일보J ， 1939년 3월 28일 자. 

26) r~.社計劃으로 角南f훌師가 來城j，「매일신보J ， 1939년 3월 28일 자. 
27) rj讀郵빼끓g立 奉贊會組織總費用t十萬圓計上」， r매일신보J ， 1939년 4월 22일 자 
28) 끼護國神社奉餐‘事會를 開健」， r매일신보J1939년 6월 28일 자;「讀郵$社 奉贊의 幹事會 F鼎뿔J ， r.동아일보J ， 1939년 6월 28일 
자「護顧빼뚫lJ立」， r매일신보J ， 1939년 7월 1 일 자「不遠에 京城 羅南에 護廳$社를 創立 幹事홈에서 原案作成」， r동아일보J ， 
1939년 7월 1 일 자. 

29) r護國神社奉贊會 표B어| 幹事會를 開健」， r동아일보J ， 1940년 7월 2일 자. 
30) ~護郵$社建費-部 誠熱의 廠金幕훌동아일보J ， 1940년 7월 17일 자 
31) r護郵$社 細造營 具體案을 決定 今日奉贊會 評議會」， r동아일보J ， 1940년 7월 19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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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용산군부대 옆에 자리한 용산중학교의 뒤편으로 오늘날의 용산고등학교 뒤 언 

덕이었다. 나남은 천명산(天明山)， 당시 주소로 함경북도 청진부 생구정(威鏡北道 淸

、律府生騙剛에 건립될 예정이었다. 두신사는각각 1943년까지 건설을목표로설립 

되었다 32) 경성의 호국신사의 위치는 당시 주소로 경성부 용산구(圖 용잔정(머D 한강 

통 산 2-1의 내부의 약 21 ，971 평에 해당히는 매우 넓은 공간을 차지했다.33) 오늘날 

이 지역은 보성여자중 · 고등학교와 교회， 성당 및 주택지 등으로 들어차있다. 

한편 재정문제에서 두 호국신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잡혀있었던 것이 70만원이 

었는데 이 중 20만원이 국고보조이고 나머지 50만원은 일반인들로부터 ‘헌금’ 형식 

으로 거두어들일 계획이었다.34)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비용이 증가해서 각 신사 

당 국비가 15만원씩， 공동단체 및 기타 기부금으로 각각 40만원씩， 총 110만원으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 대사업이 되었다.35) 이 사업의 규모는 전시체제 

기임을고려할때매우큰것이었다. 

일제 당국은 식민지시기 다른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강요’ 된 헌금을 통 

해 식민지인들로부터 합법적’ 으로 재정을 충당히는 방법을 사용했다. 총독부 당국 

은 관공서， 즉 도， 읍， 면 등의 부호와 함께 관공리들에게 헌금을 각출했고 특히 재정 

확보의 구체적인 안을 세우는데 총독부 내무국 지방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 

다.쩌 그러므로 이 사업에 대해 당시 경성호국신시운영의 이사진에 해당히는 숭경자 

(뿔敬者) 총대(總맨37) 중 한명이었던 윤치호는 디음과 같이 총독부의 헌금 각출(醒 

出)에대해혹평했다. 

농사가 완전히 실패하는 바람에 내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을 것 같다. 사정이 이런 

데도， 딩국은 이 가뭄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의연금이 무자비하게 쌓여 

32) 위의 기사. 

33) “京城府所在陸軍所管財훌管理換/件 朝蘇總督府-냉E務省， 1940년 6월 10일(관리번호 C0100232560이， 아시아역사자료센 

터(www.jacar.go.jp). 

34) 앞의「홉郵Iþi휩융효 奉讀홈組織總흩用t十萬圓計上J71사. 

35) 朝蘇總督府 r.施政三十年史J ， 777쪽. 이 책이 출판된 것은 1940년 10월 1 일 이므로 조선신궁관련 예산이 확정된 후이다. 

36) ~護國神m쉰훌營에 平南動勞報國隊들이 奉itf'f業-官公更도 誠金활出」， r매일신보J ， 1939년 6월 13일. 
37) 1943년 10월 29일 즉， 진좌제를 앞두고 호국신사 숭경자 총대장은 *燦藏이었고 일본인들 외에 조선인들로는 한상룡， 윤치 

호(伊東致昊)， 이진호(李家I썼홉) 등이 확인된다. “京城護國빼社社掌f혔南홈資格옳衝/件， 1943년 11 월 10일 (昭和十A年度
神社A事關係繼)， 국가기록원(관리번호 CJA0003724), 9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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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고 있다. 국채가-이율리 3.5퍼센트인 지나사변 국채가‘강매되기 시작했다. 경 

찰은 30만원을 들여 경찰관 관시를 지으려고 10만원을 모금하고 었다. 종로경찰서를 

재건축하려고 더 많은 금액을 모금할 것이다. 전몰장병의 영령들을 모실 신사를 서울 

과 나남에 하나씩 짓는 데도 의연금이 징수될 것이대강죠 필자).38) 

즉， 윤치호는 총독부의 재정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국채라는 형식으로 혹은 의연 

금이라는 형식으로 조선인들， 특히 지주나 엘리트들에게 강요될 것이라는 것에 민감 

한 반응을보였던 것이다. 

한편 재정만이 아니라 호국신사의 건립에는 조선인들의 막대한 노동력 징발이 

‘근로보국대’ 라는 이름으로 감행되었다. 여기에 참여할 인력의 동원은 서울이 있는 

경기도나 나남의 함경북도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다. 예를 들면 평 

안남도의 학생 및 청년단으로 하여금 근로보국대를 조직해서 부여신궁이나 호국신 

사 건립에 노동력을 투입히는 

안이총독부와각도에의해구 

〈사진 1) 경성호국신사 진조}저| 

※ 출전: 댈R蘇~(훌觸i햄鍵府) 저1343호(1943년 12월호). 

상되었다 39) 결국 1940년 7월 

21 일 이후부터 경기도내 중등 

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동원해서 신사부지를 조성하 

는 작업을 시작했다.40) 이는 다 

른지역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생색내 

는 재정투입， 서울지역 유지들 

의 ‘헌금’ , 그리고 조선인들의 

노동력투입에 힘입어 경성호 

국신사는 1940년 10월 26일 

38) 김상태 편역， 2001 r.윤치호일기， 1916-1943-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J， 역사비평사， 1939년 9월 3일 자 
443쪽. 

3외 앞의「護郵輸훌營메 平南動勞報國隊들이 奉出추業-官公更도 誠金廳出」기사. 
4이 앞의「護國神社奉贊會 五日에 幹事會를 開↑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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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되어서 1943년 11월 26일에 완공， 진좌제(鎭坐察)가 개최되었다 41) 총독부로서 

은 이러한 ‘공공시설’ 의 건립에 조선인들을 동원하는 것이 전쟁의 분위기를 유지하 

는데 중요한 정책이었다. 

한편 경성호국신사는 총독부 측으로부터는 1943년 10월 20일 자로 신사창립허가 

를 받았다.42) 총독부 내무국 지방과는 기민하게 신직(빼調인 사새社司) 및 사쟁社 

掌) 등을 내정해두고 경성호국신사 숭경자 총대의 추천 형식으로 임명했다. 임명된 

인사들은 주로 신사직 인사 교육기관인 황전강구소(皇典講究뼈 조선분소(朝蘇分메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43) 대표적으로 경성호국신사의 신직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 스 

즈카와 모토아커(짧川元章)를 들 수 있다. 한편 경성의 호국신사외는 별개로 전시동 

원으로 인한 인력， 기자재， 및 재정부족 때문에 나남호국신사와 부여신궁은 해방될 

때까지 완공되지 못했던 것 같다44) 

川. 경성호국신사의 활용과 대중동원 

조선내 호국신사의 건립은 당시 조선에서도 일본 내 호국신사의 정점에 있는 야스 

쿠니신사에 대한 지식의 보급을 수반했다. 즉 야스쿠니신시는 “전일본국민의 結옮 

的인 신재’로서 전몰순국자의 영령이 합새合떼되어 국민들의 정신을 통일히는 중 

요한 기능을 했다.45) 그러므로 조선 내에서 호국신사의 창립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고 선전되었다. 특히 조선에서의 호국신사의 창건은 1943년에 반포된 조선인징병령， 

즉 1944년 1월 부로 조선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는 안과관련이 있 

었다. 이는 징병령 반포후 전선에 참가해서 사망할 조선인 병시-들을 위령히는 것을 

준비해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호국신사 입주상량일(立柱上梁日)， 즉 진좌 

41) 1944탤購年짧1945年度J ， 京城 京域日報社， 210쪽. 제신(察神)은 괴故) 육군소장(휴村久藏命) 외 7447명으로 했다. 그리고 

각주: 山口公-， 1998 ， 앞 논문， 203쪽. 

42낀) 

43히) 앞의 “京행뚫훌郵$社社掌:11찾補者資格쏠衝/件，" 993-996쪽. 
44) 댐願￥年銀J1945年度， 210쪽; 손정목， 1989 앞의 책， 367쪽. 그러나 나남의 호국신사도 1944년 10월 5일 자로 총독부로부터 
신사설립 허가를 받았다. 폐$~뚫lJ立許可 "r조선총독부관보.J， 1944년 10월 11 일(5307호). 

45) 劉11元章， 1942. 6 r靖範觸이야기」， r半島@光J55호， 朝群金總R슴聯合會 刊， 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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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의 완공일을 맞아서 당시 조선신궁에서 일하던 스즈카와 모토아키의 아래의 언 

급은 당시 일본 당국이 이 신사를 통해서 기대하던 바를 잘 보여준다. 

그런즉 徵兵制度가 實施된 오늘날， 우리는 이 護國빼社와 더한층 겁흔 因緣을 가지 

게 되켓거니와 이것이 完全히 造營되는 날에는 半島많民의 J뿐君愛國의 *춤페빼챔찢露는 

이 護國神社에 合피E되어게신 護國의 英靈에게 祐願과 感謝의 至誠을 다하므로 因하 

야 表現될 것이며 카更 熱烈한 뿔敬으로 피많훌의 緊榮을 期한 것은 明若觀火한 事實

이다[펼자 맞춤법은 원문 그대로] .46) 

즉，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전선에서 조선인 사망자들가 늘어날 것이 예상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조선인 사망자도 일본 내 야스쿠니 신사와 동시에 경성호국 

신사 혹은 나남호국신사에 합λH合피머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조선의 신사의 총진수(總鎭守)， 즉 신사체제의 가장 위에 있었던 남산의 조선신궁 

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제 국민들의 천황가와 일본 국체에 대한 관념을 주 

조하는 신사숭경(神피操뼈의 교육도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42년부터 매년 4월 2일이 권학제(歡學察)의 날로 정해져 

서 조선신궁에서 소학교와 보통학교의 신입생이 횡국신민서시를 통해 ‘修身의 本”

을 람는 장소가 되었다 47) 그렇지만 경성호국신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직도 조선 

선궁이 전쟁사망자에 대한 추모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1943년 말에 건립된 경성호국신사는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으로 출발했다. 그러므로 이전의 각종 지역 사찰과 경성신새 조선신궁 등이 행 

하던 전사군인들에 대한 추모기능을 흡수하면서 일본군인들만 아니라 조선인 일본 

군 중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인사들의 추모행사와 합사제 가 이곳에서 

거행되기 시작했다.48) 아래의 표는『매일신보』에 보도된 것으로 경성호국신사가완공 

된 직후부터 이 신사에서 개최한 주요행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호국신사 

46) 흙川元章， 1943.9뚫國神社 微훌營에 對하야」， r半島e光J69호， 13쪽. 

4끼 大藏省管理局， 1947， 앞의 책， 60쪽. 

48) 정호기， 2007 ， 앞의 논문， 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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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성호국신사에서 개최된 주요행사 

1명3.1 1.26-28 | 완광l 및봉축제 17，447명 영혼 봉안 
| 조선총독， 군사령관， 총감， 관할 구역 

10명의도지사등. 

1명4.3.8 l 육군기념일 행사 기념행사및추모행사 
군사령관，정무총감， 관계 부대， 

민간인등 

t아참배행사 전쟁A짜자녀침배 정무총감， 

1명4.4.3 
| 제국재흔단인회 경성부내 

연합분회결성식 

경성연합분회의해산과 

각구별로연합분회결성 

1명4.4.20 | 춘계예제 
조선총독，군사령관， 정무총감， 

관민등. 

1명4.6.20 오하라이식(大祐式) 

1명4.8.8 조선총독 

1944.10.22 무운장구기원제 일본군의 안녕과 승리 기원 
군사원호회 조선본부장， 학무국장， 

일본군 참모장， 경기도지사 등 

1944.10.26 l 추계예저I(합사제의) l 전사자명복기원 
l 경성사단장， 군사령관， 정무총감， 

~ζii C c=>.

1944.11.24 ! 신상제廠廳) l 오곡의풍양豊樓기원 i 학무국장， 경기-당싸 
국민총력조선연맹 차장 등 

군인원호회 조선본부 주최 

※ 출전: 정호기， 2006r，전쟁N자 추모공간과 추모의례」， r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월， 문화과학사， 389쪽. 

에서 있었던 행사를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디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조선총독을 위시 

한 총독부 고위층은 경성호국신시에서 개최되는 전몰자 추모행사에 적극적으로 참 

여했다. 이는 경성호국신사의 위상을 보여준다. 둘째， 경성호국신시는 전사자 추모 

만 아니라 군인원호나 재향군인회 등을 위한 집회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셋째， 군 

인원호와 관련되어 군사원호회 조선본부 주최로 전몰장병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행 

사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행시들을 통해 경성호국신사는 “명실상부한 추모의례의 

공간이자， 전쟁을기념하는행사의 공간?’이 되었다 49) 즉 이 장소는총독부와군인들， 

49) 위의 글， 390쪽. 



서울학연구X Ll I (2011. 2) 61 

그 유가족 등과 관련된 일본 제국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었으므로 해방 후 남한사회 

에 밀어닥친 민족주의와 반공의 열정속에 이 지역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억될 필 

요가없는곳이 되어 버렸던것이다. 

IV. 해방 후 호국신사일대의 변화 

해방 이후 서울에는 수많은 전재민(戰淡民)과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1946 

년 3월에 있었던 북한의 토지개혁은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을 남한으로 내려가게 했 

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울로 주로 몰려들어서 일본인들이 남긴 가옥이나 건물들을 

접수했는데 이들 전체를 수용하는 것은 불기능했다. 평안북도 선천지역민들을 중심 

으로 수많은 서북지역인들은 남산의 남쪽， 오늘날의 용산동 2가에 해당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했다. 용산동 2가는 해방 이전에는 오늘날의 후암동{原岩폐과 이태 

원동(찢泰院11혜 등의 일부였다. 그런데 해방 후 유입인구의 증가로 용잔동이 탄생되 

었는데 이 지역을통칭해서 최근까지도 해방촌’이라고불렀던 것이다. 이들중상 

당수는 기독교인들로서 오늘날 ‘해방촌’ 에 즐비한 교회시설의 건립을 가능하게 했 

던 것이다. 이 지역 중 신흥동 일대가 경성호국신사 자리에 해당된다. 

남산의 남쪽 기숨， 즉 후암동 일대에는 원래 일본인 주택과 군장교 숙소들이 있었 

다. 그리하여 북한과 해외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차지했다. 미군정 측은 

1946년에 이들을 현재의 용잔동 일대로 옮겨버렸다. 그리고 현재의 신흥동， 즉 경성 

호국신사터에는 영락교회 측이 주선해서 선천인들이 중심이 되어 천막 40여개를 빌 

려서 치고 400여 기구가들어오게 되었다.50) 이후에 호국신사주변의 인구는서북인 

들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서 1949년 4월에는 1 천여 세대， 6，000명 정도의 전재민(戰 

쩡民) 혹은 귀환동포51)가 천막을 짓고 생활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 지역민들과 공 

50) 이문웅， 1966， 앞의 논문， 22-25쪽; 영락교회， 1983 r영락교회 35년사J ，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82쪽. 

51) 이연식은 해방 후 남한으로 유입인구의 발생이 식민통치의 붕괴， 2차 대전의 종결， 연합군측의 정책 등에 따른 것이므로 이 

들을 ‘전재민’ 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귀환동포’ 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연식， 2003 r해방 직후 
서울로 유입된 귀환동포의 주택문제」， r典農史論:J9집， 93-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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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일대를 용산구 후암동 서부동회라고 공식적 

으로 명명했다.52) 후일 서부동회는 신흥동(新興洞이 되었고 동부동회는 용산동이 

되었다. 대체로 신흥동은 1966년 당시도 서북지역인들이 67.30/0에 달했고 이 중 다 

수는 평안도 출신들이었다 53) 그리고 이 지역 거주자들은 1966년 당시에도 약 

27.90/0가 기독교계통의 신지들이었고 서북지역인들의 경우는 더욱 그 비율이 높았 

다. 특히 선천인들은 중구 저동의 영락교회를 출석한 경우가 많았다.54) 

당시 이 일대는 용산의 군부지와 호국신사의 자리였고 언덕 위였기 때문에 군사전 

략상 용산 군부대 일대를 내려볼 수 있는 중요한 지대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군부 

대가 이 지역을 시용할 것이므로 이 지역 거류민들을 퇴거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끊 

임없이 돌기도 했다 55) 그리하여 서울시가 이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56) 결국 한 

국전쟁 이전에는 쏟아져 내려온 월남전재민들을 내쫓을 수 없었는데 이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57) 이는 월남기독교인들의 대정부 교섭력의 제고라든가 현실 

적으로 주택난의 심화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이 일대가 보 

다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1950-60년대에도 여전히 ‘해방촌’ 은 가난과 삶의 모순으로 점철된 지역 

으로 그려진다. 이 지역은 1950년대 말의 소설『오발탄』의 주인공 송철호가 거주하 

는 지역으로 등장한다. 한 회계사무소에 다니는 주인공 송철호가 피곤한 몸을 이꿀 

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의 피로에 한겹 더욱 무거운 무게로 다가온 것은 그의 가족의 

상황이었다. 그의 어머니는북에서 내려온 인물로 “벽을향래 돌아누워서 마치 딸팍 

질처럼 어떤 일정한 사리를 두고 가자 가자 송l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함께 

거주히는 남동생은 군인출신으로 실업자의 한 사람이었다. 또한 여동생은 미군과 연 

52) r南山麗의 ‘解放村’ 正式으로 認定-훔岩洞 西部洞會로 새 出發」， r조선일보J ， 1949년 4월 21 일 자 

53) 동의 연혁과 서북인들의 인구변동에 대해서는 이문웅， 1966 앞의 논문， 23-25 ， 27쪽 등. 

54) 이문웅， 위의 논문， 24-25, 35-41 쪽; 서북지역인들과 영락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영락교회， 1983 ， 앞의 책， 62-106쪽 참조. 

55) r解放村의 天餘世帶 未久에 澈去命令」， r조선일보J ， 1949년 10월 8일 자「그럴리는 萬無·解放村澈去說에 軍{빼짧조선일보J ， 

1949년 10월 9일 자. r軍機 上 부득이 절거， 거주자 구제대책 협의」，「자유신문J ， 1949년 10월 8일 자. 

56) r ‘現場을 調훌’-解放村問題等에 李市長짧조선일보J ， 1949년 10월 13일 자. 

57) 01는 황병주가 주장한 해방 후 전재민과 관련된 ‘민족담론’ 의 위력일 수도 있겠다. 황병주， 2000 r민군정기 전재민구호(鏡휠 

운동과 ‘민족담론’ 」， r역사와 현실J35 참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든가 해방 후 남한 내에서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성장 등의 복합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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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하면서 기족들에게서 부도덕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런 해방촌의 주인공 

을둘러싼 배경은 아래와같은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자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 

들었다. 레이션 갑을 뜯어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큼 비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 

서들아무데나마구버린뜨물이 미끄러운길에는구공탄재가군데군데 헌데 더탱이 

모양 깔렸다. 저만큼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켄트 부대 종이를 흰실로 얼기설기 문 

살에 얽어맨 철호네 집 방문이 보였다58) 

〈사진 2) 1950년대 해방촌 모습 

※ 출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사진으로 보는 서울 3-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출발(1945-1961).n(서울특별시， 2004)， 418쪽. 

58) 앞 문단의 인용문과 함께 이범선， 1976 r오발탄」， r오발탄 외·이범선단편선J ， 삼중당， 9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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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은해방후한국사회의 실존적 모순을상징하는공간이었다. 위의 사진은 

소설에 등장히는 해방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범선은 이러한 실상을 소설 

의 배경으로 잡았던 것이다.59)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촌’ 은 전재민이 중심이 되어 해방 직후만 아니 

라 한국전쟁 이후에도 가건물로 가득차 있었는데 이후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대정부 

교섭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 · 하수도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매설되어 갔다. 아 

래의 사진은 1960년대 초 이 지역일대에 설치되고 있는 히수도시설의 공사현장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성호국신사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 

여준다. 이 계단이 속칭 ‘108계단’ 이다. 

〈사진 3) 1960년대 호국신사가는 길의 변화 

※ 출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F.사진으로 보는 서울 4-다시 일어 

서는 서울(1961-:-1970).1， 서울특별시， 209쪽. 

59) 해방 후 귀환전재민들의 삶을 민족적 삶의 대표성으로 부각시킨 황순원의 다양한 작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는 안미영， 201Q r:해방직후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귀환전재민의 의의」， r현대문학이론연구J4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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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 지역은 해방교회， 해방성당， 신흥교회 등과 더불어 조밀한 주거지를 형 

성한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일부를차지하는중요한시설이 바로보성여자중고등학교 

와 숭실중고등학교이다. 경성호국신사자리의 일부를 차지한 보성여지중 · 고등학교 

는 평안북도 선천에 자리잡고 있었던 학교이다. 이 학교는 해방 이전에 신사참배 문 

제와 관련되어 선교사들이 운영권을 조선인 장로교 노회(평북 · 의산 · 용천노회)에 

운영권을 넘겨준 사연이 있었다.60) 그러나 1942년 9월에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보성 

이라는 이름은 선천여자상업학교로 바뀌었다. 그랜로 해방 후 북핸1서 내려온 기 

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보성여학교를 다시 건립하려는 사람들은 학교 재건 

운동을 펼쳤다. 이는 평북의 유서갚은 기독교계 학교를 다시 건립히는 의미가 있었 

다. 그리하여 보성여지중학교는 서북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인시들인 한경직 이사 

장， 김양선 목사가 교쟁1950년 5월 1 일)이 임명되면서 1950년 5월 1 일 자로 시작 

되었다. 보성여지중고등학교의 오늘날주소는용산구용잔동 2가 1-1123으로되어 

있는데 이로 보건데 이 자리는 경성호국신사자리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61) 

보성여지중 · 고등학교의 근처인 용산구 용산동 2-2번지 2천평의 대지에는 한국 

전쟁 후인 1954년 4월 1 일 자로 숭실중 · 고등학교의 건물이 건설되기 시작했다.62) 

숭실중 · 고등학교의 전신인 숭실학교는 평양지역에서 1897년 미북장로교 선교사 

베어드(William M. Baird; 한국명 배위량)에 의해 건립된 평잉t을 대표히는 기독교학 

교였는데 1938년 선사참배문제를 둘러싸고 총독부， 조선인， 그리고 선교사들 간의 

갈등 속에서 결국 평양 제3중학교로 흡수되어 폐교된 학교였다 63) 이 학교는 1975년 

에 은평구 신사동， 즉 오늘날의 부지로 이사했다. 

경성호국선사자리의 일부가 어떻게 보성여자중고등학교 측으로 갈 수 있었을까? 

이는 아직 자료가 발굴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해방 후 미군정 측의 

적산처리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원래 신도는 국가신도와 교파신도로 

60) 안종절， 2010 r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교육절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군정J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63-164쪽; 
박혜진， 2010 f선천지역 미션스쿨의 지정학교 승격과 학교 인계 과정 연구」， r역사학연구J(구 호남사학)， 38 참조. 

61) 보성여자중고등학교 학교연혁 (http://bosung.hs.kr) 참고. 
62) 숭실학교의 내역에 대해서는 숭실중학교 홈페이지(http://www.soongsilm.net)의 “학교연혁”부분 참조. 
용산동 2-2번지가 해방 전 용산구 용산정 한강통 산 2-1 , 즉 호국신사자리와 어떻게 관계되는 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인근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63) 식민지시기 숭실학교의 폐교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안종철， 2010， 앞의 책， 113-1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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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져 있었는데 전자는 국가의 의례시설이고 후자는 종교시설이었다. 후자의 경 

우， 법무국 · 사법부의 법률심의국은 적산 종교시설에 대한 처리원칙에 있어서 국제 

법(이 경우 영미법)과 일본법에 따라 “재정을 원래 목적에 가장근사치에 있는 계획” 

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일본 종교시설은 해당 한국인 종교시설에 양 

도해야했다 64) 

하지만 경성호국신시는 남산 인근의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에 건립되어 총독부 내 

무국이 관리한 것이므로 한국인 개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었다. 설사 종교시설이라고 

해도 신도가 일본의 종교로 인식되는 한， 부지를 넘길 수 있는 종교 교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군정 법률심의국은 일본신사부지를 학교 건립을 위해 “대여 

(lease)"할 수 있는 지를 두고 법해석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신사재산은 일제시기에 

총독부 내무국 측이， 해방 이후에는 군정청 관재처가 관리하므로 신도재산을 학교 

측에 ‘대여녕}는 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고 해석했다 65) 그러므로 서울시가 이 부지를 

보성여자중고등학교 측에 ‘대여”라는 형식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해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측이 서울시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 

고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다시 서울로 올라온 보성여지중고등학교 측은 1958년 10월 9 

일 자로 건물을 확장 · 신축해서 3층 620평에 해당하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 

를 자랑했다. 이 신교사는 미북 북장로회 선교부의 2만 달러와 미 8군 민사원조처의 

1만 달러 등이 투입되었다. 6이 결국 경성호국신사자리에는 서북인 중심의 주택지， 보 

성여지중고등학교， 그리고 각종 기독교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남산 남사면의 독특한 

특성을 만들었다. 향후 이 지역의 필지분햄l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64) Opinion #503, “Status of Abandoned Religious Shrine-Transfer of Religious Property Custodian," (1946년 8월 2일)， 한 

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97 r美軍政期情報資料集 법무국 · 사법부의 법해석 보고서(1946.3-1948.8b ， 한림대학교 

출판부， 154-155쪽; 이러한 원칙에 대한 검토는 안종철， 2009 ， 앞의 논문， 78-87쪽 참고. 

65) Opinion #276, “Leasing of Shrine Property," (1946년 5월 8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97， 위의 책， 80-81 쪽. 

66) f9일 신교사낙성식， 보성여자중고교」r조선일보J ， 1958년 10월 9일 자. 학교나 교회 부지의 소유권 관계는 관련 자료들이 더 

공개되어야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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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현재 호국신사자리의 상황 

※ 필자사진(2010년 8월 28일) 

〈사진 5) 현재 호국신사계단 

※ 필자사진(2010년 8월 28일) 

위의 두 번째 사진은 서북인들의 교 

회인 신흥교회의 인근지역을 보여주 

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은해방직후 

보다 상하수도 시설은 완비되었지만 

여전히 과밀지역이면서도 교회， 성당 

등이많이있다. 

그러나현재 이 일대는서북지역사 

람들과 그 후손들은 거의 살고 있지 

않다. 서북지역인들의 조직력과 생활 

력 때문에 대부분의 서북인들은 이 지 

역을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주거환경으 

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 

역은 1960년대 이후 주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 의해 채워지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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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이상버l서 살펴보았듯이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말부터 구체화되었던 남산 

의 경성호국신사건설은 1943년 가을에 준공이 되었다. 이 시설은 일본 정부의 재정 

보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선인들의 재정과 노동력이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 

했다. 이는 식민통치 막바지의 국가의 대민동원의 특정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례이 

다. 완공된 호국신사는 전쟁에서 사망한군인들과 유가족들을 위한국가시설로 전시 

체제기 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이 시설은 해방 

이후 역설적이게도 주로 기독교계 시설들， 즉 교회， 성당， 그리고 학교 등으로 가득차 

게 된다. 이는 중일 · 태평양전쟁을 수행한 일본 파시즘 체제와 해방 후 전개될 사회 

의 상횡을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경성호국신사터가 구체적인 지번으로 분할되어나 

간 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들로부터 파생될 몇 가 

지 문제와 과제를 언급함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그l자 한다. 

첫째， 남산지역의 개발과관련된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을들수 있다. 남산지역은 

북쪽으로는 일본인 거류지， 동본원사{현 적십자사와 남산초등학교 일대)와 경성신사 

(현 리라초등 · 컴퓨터 고등학교， 숭의초등 · 숭의여자대학)， 서쪽으로는 조선신궁(현 

남산공원과 과학도서관)， 동쪽으로는 박문λH현 신라호댈과 동국대학교 일부)를 중 

심으로 한 약초여래댐藥草如來堂， 현 미군종교수양괜，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글의 

초점인 경성호국신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일제의 국가적 성격， 즉 신도와 불교 

를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다 종합 

적인연구가있어야할것이다. 

둘째， 해방 이후 이 지역의 각종 시설들은 주로 한국 민족주의자들의 동상t이승만， 

김구， 안중근 팅， 도서관， 그리고 학교들로 바뀌었다. 특히 학교들 중에서 불교계 학 

교도 있지만 숭의초등학교 및 숭의여자대학， 보성여자중 · 고등학교， 숭실중 · 고등 

학교 등에서 보듯이 기독교 측의 학교 특히 해방 이후 북에서 내려온 신지들이 세운 

기관들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해방 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정책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시설들이 어떠한배경에서 건립되었는지 연구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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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차후의 과제이긴 하지만 해방 이후 남산의 개발과 자원배분에 대해 포괄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산에 들어서 있는 각종 국가시설들의 건립과 도 

심속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역사적， 도시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미래 

의 남산지역의 친환경적인 개발과도관련되는문제일 것이다. 이러한과제를통해서 

남산지역의 풍부한 역사와 미래상이 함께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 

한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싶다. 

접수일 : 2010. 2. 26 심사일: (1채 2010. 4. 28 (2채 2010.10.20 

게재확정일 : 2010. 10. 22 

주제어 : 남산， 전시체제， 경성호국신사， 해방촌， 미북장로교， 보성여자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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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혈웰훌를 

The Founding, Usage, and 난le Post-"장árChangeof 

the 행ðn~ðngHokμ:k Sinsa [SeotÙ Na다on삶 Patri아ic 

Shrine] during the 1930-40s 

An, ]ong Chol 

HK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Studies, lnha University 

This article de매s with the Kyðη쟁η~ Hokuk Sinsa [Seoul Nation외 Patriotic Shrine] , 

which was built by the ]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Seoul, Korea during the 

wartime period. After the outbreak of the Second Sino-]apanese War in 1937, many 

military personnel were killed in the war. Since the Korean volunteers were able to 

joined the ]apanese military units in 1938, Koreans were included in the death roll. 

]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change the Shõkoηshα [Temple for the War Dead] 

into the Hokμk Siηsa (National Patriotic Shrine) in ]apan Proper so that the colonial 

government in Korea decided to construct new shrines for the war dead in the 

Namsaη [South MountainJ, Seoul and Nanam, the northeastern city for 20th and 

19th Divisions each. The former, with the government and “civil contribution," was 

completed in late 1943 while the latter was still incomplete at thε εnd ofthε war. 

The shrine was used for the memorial service for the war dead, for caring the 

military relatives, and for the inculcation of the wartime spirit. However, the site was 

restricted to the military usage so that the postwar Korea did not have to memorize 



74 1930-40년대 남산 소재 경성호국신사의 건립 활용 그리고 해방 후 변화 

the wartime symbo1. After the Korean liberation from ]apan in August 1945, with the 

influx of the refuges 삼om North Korea, North Koreans, especially Northwesterners 

occupied this site for dwellings, erected many makeshift buildings, and bargained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order to secure their stay. With the help 

of North Korean christians, the site was secured for the Northwesterner’'s dwellings 

and for christian schools such as the Soongui Women’'s School and Soongsil Men’s 

Schoo1. This apdy symbolize the regime change from the ]apanese militaristic to 

Christian/anti-communist postwar Korean regime. 

K여words : Namsaη [South Mountain], Wartime Regime, Kyð.η'gsoη'g Hokuk Siηsa 

(Seoul National Patriotic Shrine), Haebaη!gch'oη [Liberation Village] ,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PCUSA), Posöng Women’'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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